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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산정 및 지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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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구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에서

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, 그 감축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

데 목적을 두고 있다.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이론적 산정을 위해 2006 IPCC 지침을

기반으로 중간 낙수 기간의 강수효과를 반영한 수정된 물관리보정인자(SFw)를 사용하였다. 행

정구역별로 세분화된 산정을 위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전수통계자료, 국립종자원의 정부

보급종 벼 종자 공급 현황 자료, 농진청의 벼 품종별 출수기와 본답생육일수 자료, 기상청의

546개 ASOS 및 AWS의 지점 정보와 2010년 일 강수량 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. 이와

같이 산정된 결과를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rc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도로

제작하였다. 131장으로 이루어진 구·읍·면 단위의 1:200,000 상세지도는 별도의 지도집으로 제작

하여 배포할 예정이며, 산정 결과의 분석은 1:2,000,000의 소축척지도를 이용하여 시·군 단위로

이루어졌다. 행정구역별 단위 면적 당 메탄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, 서쪽 지역(경기·충

청·전라도 등)이 동쪽 지역(강원·경상도)보다 높게 나타났다. 특히 경기도의 여러 시·군들이 상

위권을 차지하였다. 서쪽 지역은 간척지와 넓은 평야지대가 많아 재배면적이 동쪽보다 넓기 때

문에, 행정구역별 총 메탄 배출량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형성되었다. 단위 면적 당

전국 평균 메탄 배출량은 380 kg CH4 ha-1, 상위와 하위 10개 시·군의 평균은 각각 526 kg CH4 ha-1 

와 253 kg CH4 ha-1 였다. 이러한 지역간 편차는 주로 유기 비료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

는 유기물시용보정인자(SFo)와 중간 낙수 기간 중 지역별 강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SFw, 그리고

지역별 재배 품종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생육일수의 편차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론적

인 산정 결과를 국가농림기상센터의 메탄 플럭스 관측 타워에서 에디공분산 기술을 이용해 직

접 관측한 자료와 비교하였다. 2012년 김제(GRK)와 2016년 철원(CRK)의 경우, ±10% 이내의 편

차를 보였으나, 2016년 해남의 경우에는 91%의 편차를 보였다.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

의 벼 재배 부문의 2010년 국가 전체 메탄 배출량 (7,445 천 톤 CO2eq)은 본 연구 결과의 총 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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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 배출량 (8,742 천 톤 CO2eq)과 비교했을 때, 약 17%의 차이를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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